
1. APSIG (Asia Pacific School on Internet Governance)은 6개의 트랙을 통해 아시아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리더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코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소자원거버넌스의 범주와 내용을 정할 때 APSIG 프로그램의 분류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APSIG - Program page: https://sites.google.com/site/apsigasia/program 

2.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국 주소자원거버넌스의 모델이 보다 완결적이고, 범용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 거버넌스 일반에 대한 이론 및 사례, 즉 추구하는 거버넌스의 주제 및 범주(특정 정책, 과학기술, 공공정책, 국내/글로벌 등), 행위자, 이해관계, 거버넌스 및 정책 환경, 핵심 장애요인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 거버넌스, 기술도입 거버넌스, 도시(시스템) 거버넌스 등으로 분류되는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들이 인터넷 거버넌스(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되는 특징(환경) 또한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good govern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적합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의 거버넌스 구축 특징은 (공동성,정문기 2015) 참고 가능. 
- 인프라 시스템 거버넌스로는 기존의 성장 및 성과지향적 정책수립 방식인 ‘합리적 계획’을 지양하면서, 1980년대 혁신경제학에서 발달한 지속가능한 전환(Sustainability Transition) 연구 등을 참고를 고려할 수 있음. 지속가능성 전환 연구는 다수준관점을 고려한 계획, 30년 이상의 장기적 과정을 위한 적응적 계획 수립 및 보완, 장기적 이익 발굴 및 이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 등을 강조함. 

3. 인터넷 거버넌스 전문가군 구축 
- 위의 논의를 포함해 한국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구축과 그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전문가군 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KIGA 워킹그룹으로 준비되고 있는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학교(Korean School of Internet Governance)가 그 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 또한, KIGA 등 국내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조직체의 활동과 논의를 기록하고, 연속성있는 활동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조직(사무국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4. 한국 인터넷 문제의 일반화 및 적극적 협력 구축 필요 
[bookmark: _GoBack]인터넷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인프라로서, 현재는 세계 30억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글로벌 사회경제적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그 거버넌스 범주를 국내의 특정 자원정책의 거버넌스로 한정할 경우, 오히려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수급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는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은 한국의 중앙정부와 국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해외 도시들과의 네트워크(C40, ECLEI 등)를 구축하고, 세계적 에너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자문단을 형성해 정책의 구성 및 유포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모집하는 한편, 갈등관계에 있는 정책파트너들과의 협력 및 조율에서 기존 장애요인(국가 정책레짐 등)에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에너지 정책에서 선도적 사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서울보다 선진적인 런던, 뉴욕 등이 행했던 전략과 유사합니다.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의 혁신적 (재)구축이 필요하다면, 내부적 목표인 해당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 글로벌 전문가/협력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문적, 학술적, 정치적, 기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겠고, 그 결과물이 조만간 각국에서 매우 논쟁적으로 등장할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